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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
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
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
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
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
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각계 대표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호소 기자회견 참여 요청서

날짜 : 2011년 4월 7(목)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1. 귀하(귀 단체)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이하 서울

본부)입니다. 저희는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 ’학교에

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

아래,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주민발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홍세화). 2011년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의 서울시민 81,885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게 됩니다.

3. 그러나 조례제정 서명 마감일을 20여 일 남겨둔 상태에

서 서명 숫자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민발의운동을 기어이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

고자 합니다. 각계 대표님들이 참여하셔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

청드립니다.

4. 참여하시는 각계 대표님들은 A4 반쪽 분량(원고지 4-5매)으로 학생인권조례 주

민발의운동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와 각계 내부를 향한 호소, 대시민 호소를 담

은 발언문을 보내주십시오. 기자회견문에 첨부하고,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기자회

견 발언문은 4월 9일(토) 저녁 6시까지, hrs3388@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발언문을 바탕으로 2분 이내의 발언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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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걸음”

-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 대표 기자회견

□ 때: 2011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 곳: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경과보고 

2. 각계 대표 결의와 호소 발표 
 - 교육주체 : 교사 대표/ 예비교사/ 장애학생 부모 대표/ 청소년 
 - 노동조합 대표 
 - 종교계 (가톨릭/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공회)
 - 시민사회단체 대표 
 - 정당 대표 

3. 공동 결의문 낭독

<첨부> 기자회견 기획안


